
대원화학, 비료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대원화학이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화학이 자사 비료제품에 대해 농작물과 과실의 생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

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월9일 밝혔다.

대원화학은 경상북도 성주자치신문과 제품 카탈로그에 자사의 비료제품인 <빅파머>를 광고하면서 <전분비

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료의 효

능을 비대 등 작물 생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료관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비료가 농약의 생장조정제 역할인 비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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